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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18.(수) 09:00 배포 2025. 6. 18.(수) 08:30

해외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는 방법,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국제디자인 제도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와 공동으로 6. 18.(수) 15시 한국지식재산

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WIPO-KIPO 헤이그 국제디자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사용자들이 WIPO의 국제디자인(헤이그) 출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과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WIPO 헤이그 등록국(Hague Registry)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 헤이그 제도의 개요, △ 헤이그 제도를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 방법, △ 사용자 중심의 헤이그 출원 전략 등이 소개되며, 현장 참석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과 WIPO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WIPO의 국제특허‧국제상표 서비스 

설명회, 지난 2월 WIPO 분쟁조정서비스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공동 설명회이다. 인력교환 프로그램은 양 기관이 협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WIPO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특허청

으로 파견돼 WIPO 서비스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제이 갓고프스키

(Andrzej Gatkowski) 변호사가 앞선 두 번의 설명회에서 직접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한편, 2024년 한국의 헤이그 디자인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892건으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대한 국내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특허청은 WIPO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디자인 제도에 대한 국내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WIPO 국제디자인(헤이그) 출원 순위(2024년)
① 중국 2,225건 ② 미국 915건 ③ 한국 892건 ④ 독일 792건 ⑤ 프랑스 715건 
⑥ 스위스 627건 ⑦ 이탈리아 564건 ⑧ 일본 540건 ⑨ 영국 285건 ⑩ 네덜란드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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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설명회에서는 헤이그 제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디자인 제도 동향도 함께 소개될 예정으로, 해외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국내 출원인과 대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헤이그 제도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사용자들이 국제 지식재산 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국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영 (042-48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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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WIPO-KIPO 헤이그 국제디자인 설명회 포스터


